
탈서구신학과 민중신학
독일 신학자들^ᅡ의 논쟁

존경 하는 친구들에게

우리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민중신학에 관하여 보 다  깊은 생각을 

나 눌  수  있게 된 것 을  영예롭게 생각합니다. 이런 종류의 신학을 이 

해하려는 여러분들의 수 고 는 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 었 으 며 ，민중 

신학이 아직 어린아이의 신 발 을  끌 고  있고 무 엇보다도 번역 자체가 

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민중신학을 애써 

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우 리 는  작은 모임 

을  만들어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들을 함께 다 루었으며，우리의 논의 

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은 저에게 위임되었습니다. 유감스럽 

게 도 ，건강상의 이유와 그  밖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즉  

각  답신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.

우리의 성 찰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. 우리는 

여러분의 질문서를 한국어로 번 역 하 였 고 ，우리측 민중신학 토론그룹 

참가자들에게 이를 송부하였습니다. 현영학 교수께서 자신의 입장을 

먼저 표명한 다 음 ，다른 참가자들도 의견을 말하셨습니다. 토론에서 

저 는  문제 제기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것은 다음에 답변들을 묶  

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. 토 론 은  전부 녹음해두었다가 글로 풀어내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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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 니 다 . 그리하여 저 는  동료들이 표 명 한  의견들에 근거하여 지 금  여 

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 는  것입니다.

저는 가능한 한  성실하게 동료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려고 합니 

다 만 , 항상 그들의 말을 그 대 로  인용한 것 은  아닙니다. 인용부호나 

간접화법으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저의 말입니다. 여러분들은 하나 

하나의 항목에서 우리 그 룹  안에서 표현된 견해의 다양성을 알아차 

릴 수  있을 것 입니다. 토론에 참여한 사 람 들 은  다음과 같습니다.

문 동 환 (한 신 대 학  교 수 ) /서 광 선 (이 화 여 자 대 학 교  교 수 ) /  현영학 

(이화여자대학교 교 수 )/김 용 복 (장 로 회 신 학 대 학  교 수 )/ 고재식 

(한신대학 교 수 )/김 창 락 (한 신 대 학  교 수 )/안 병 무 (한 신 대 학  교  

수 ) /기 타  젊은 신학도들

먼저 우 리 는  신학하는 방법을 말한 다 음 ，개별적인 질문들을 다루 

어보고자 합니다. 그 리 고  끝 으 로  우 리 는  미래의 신학적 과제에 대해 

물 음 을  던지고자 합니다.

1. 여러분들이 제기한 질문의 전반적인 구조

우리 모두는 서 구  신 학 을  배 웠 으 며 ，그  가운데 대부분은 미 국 에 서 ， 

몇 사람은 유럽에서 수학하였습니다. 이러한 이력에 비추어볼 때 우  

리는 서 구 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 고  있다고 말할 수  있습니다. 

우리 자신의 사상은 저개발상태에 있을 때 가  많 았 으 며 ，우 리 는  기껏 

수동적인 자세로 배우기만 하였습니다. 우리는 내용적으로 제대로 

소화할 수  없는 논 쟁 을 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. 우리의 가슴 속에


